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18.(화) 11:00, 

(지면) 2024. 6. 19.(수) 조간
배포 2024. 6. 18.(화) 06:00

한·중, 함께 풍요로운 서해 만든다
- 6. 19.(수) 화성시 전곡항에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9일(수)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진행

되었다. 5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 대표로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쭝(劉新中)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약 326만 마리로,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서해 전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올해부터 단순 치어방류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치어 종자의

유전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공동치어방류를 계기로 서해 수산

자원을 더욱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어업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관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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